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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SNS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 만족도를 파악하고, 두 변수간의 상간관계를 파악하여, 대학
생의 대인관계 향상 및 SNS 중독 예방을 위한 중재방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은 D시와 
K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316명이며, 자료수집 기간은 2017년 6월 30일부터 7월 30일까지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온라
인 설문을 이용하여 자가 보고식으로 수집하였고, 자료분석은 SPSS를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SNS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만족도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r=-.57, p<.01)를 보여
주어 SNS중독경향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만족도가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성별(t=.05, p=.963), SNS인맥수(t=.66, p=.513),
SNS에서만 유지하는 인맥정도(t=-1.24, p=.216)에 따른 SNS중독경향성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SNS사용목적 중 정보수집
을 위해 SNS이용하는 경우 대인관계 만족도가 더 높았지만(t=3.02, p=.030), SNS사용목적에 따른 SNS중독경향성의 유이한 
차이는 없었다(t=0.39, p=.759). 따라서 대학생의 대인관계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 시 본 연구에서 
규명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대학생의 SNS중독을 예방하고 대인관계를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SNS addiction proneness and interpersonal satisfaction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se two variables, as well as to establish baseline data for 
appropriate intervention of SNS addiction prevention.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316 undergraduate students 
in D and K city, and data were collected between June 30 and July 30, 2017. Data were collected by a 
self-administered online survey and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s,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using SPSS. The results showed that SNS addiction proneness and interpersonal satisfaction were negatively correlated
(r=-0.57, p<0.01), indicating students with higher SNS addiction had lower interpersonal satisfaction.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SNS addiction proneness and interpersonal satisfaction by gender (t=0.05, p=0.963), number 
of SNS networks (t=0.66, p=0.513), or number of SNS-only networks (t=-1.24, p=0.216). Students who used SNS 
for data collection showed significantly higher interpersonal satisfaction (t=3.02, p=0.030);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SNS addiction proneness among purposes for using SNS (t=0.39, p=.759).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ful baseline data for developing an intervention to improve interpersonal satisfaction and prevent
SNS addiction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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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20세기 중반 이후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휴대용 컴
퓨터의 보급, 네트워크 발달로 오늘날의 정보화 사회는 
급속도로 발전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가구의 42.9%가 스마트기기를 1대 이상 보
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

SNS(Social Network Service)란, 인터넷상에서 친구, 
동료 등 지인들과의 인간관계를 보다 강하게 하거나 새

로운 인맥을 만들어 폭넓게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로 정의된다[2]. SNS는 IT기술
이 발달함으로써 정보공유와 사회적 관계 유지를 위한 

욕구 해소의 새로운 소통방식이 되었다[3]. 최근에 스마
트폰의 보급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모바일 SNS로 이전
하였는데, 이와 함께 SNS 관련 서비스는 폭발적인 성장
을 거듭하고 있다[3].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SNS 이용률은 2011년 16.8%에서 2015년 43.1%로 약 2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사용자들은 다양한 SNS 중 원하
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한다[4]. 이처럼 SNS는 영향
력이 빠르게 커지며,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우리 사회에 
다양한 변화들을 가져다준다. 이러한 변화 중 가장 주목
할 만 한 점은 SNS가 인간관계 패러다임을 크게 변화시
킨 것으로, 하루 평균 이용시간이 1시간 이상으로 이제
는 일상에서 떼어놓을 수 없게 된 SNS의 이용[4]은 다
양한 상황에서 대인관계의 상호작용을 활성화시켜줌으

로써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연결의 욕구‵를 쉽고 

편리하게 충족시켜주는 순기능을 제공해주는 반면, 대인
관계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스펙

(Specification)‵으로 가볍게 여기며 대인관계의 질과 
본질적인 친밀감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키

기도 한다. 
SNS의 활용과 영향력이 증가됨에 따라 부정적 측면

의 사회 현상이 제기되고 있다. 무분별한 정보의 확산, 
사생활 노출, 지나친 사용으로 인한 대화의 단절과 SNS 
중독 문제 등이 그것이다. SNS 사용자가 가장 많은 미국
에서는 최근 ‘페이스북, 트위터 중독 장애: Face book, 
Twitter Addiction Disorder(FTAD)’란 용어가 사 용되
면서 SNS중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5]. 

Erikson(1959)은 초기 성인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에게

는 친밀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한 자아 정체감확립이 중

요한 발달과제 중 하나라고 하였다. 이 시기에 효율적으
로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일은 성숙하고 

건강한 자기상을 발달시키지만, 실패하게 되면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며, 고립감과 공허감 
등의 심리적인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6]. 이 시기에 겪는 
대인관계와 관련된 어려움은 대학생활에서의 적응뿐만 

아니라 향후의 직장생활 및 사회생활 을 포함한 사회적

인 영역에서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7]. 또한, 
대인관계문제가 성격장애와 같은 정신적인 병리증상을 

유발시키게 되며, 이러한 증상들이 다시 대인관계문제를 
초래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8]. 그리고 전공 공부 및 취
업준비 등으로 공부에 열중해야할 대학생들이 SNS에 중
독되어 시간을 허비할 경우 학업적 성취에도 큰 지장이 

생길 수 있다[9]. 
기존의 연구들에서 SNS중독경향성이 대인관계와 관

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SNS중독경향성이 높을수
록 대인관계 문제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0]. SNS중
독경향성은 현실 속 주변 인물들과의 대화를 줄여 소외

감을 느끼게 하며, 우울감과 불안감을 높여 대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11,12].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외
로움과 우울을 해결하기 위해서 SNS를 사회적 관계형성
을 위한 도구적 수단으로 이용하지만, 이 때 경험하는 ‵
사회적‵ 은 피상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삶에서의 대

인관계 질과 친밀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한다

[13,14]. 즉, 대인관계를 맺기 위해 주로 이용되는 SNS
가 중독적인 과다 사용으로 주변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

쳐 또 다시 중독 상태에 빠지게 만드는 악순환 결과를 

초래한다[15].
이렇게 대인관계가 중요한 대학생들에게 SNS 중독경

향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학생의 SNS 중독경향성이 실
제 대인관계 문제에 있어 직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알아보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

이다. 따라서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에 SNS 중독경향성
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의 SNS 중독경
향성을 파악함으로서 SNS과다사용으로 인한 대인관계
만족도와의 관련성을 이해하고, 향후 대학생들의 대인관
계 향상 및 중독 예방을 위한 중재 개발에 유용한 자료

로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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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적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SNS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 만족도를 파악하고,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의 SNS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 만족도

를 파악한다.
둘째,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SNS사용특성을 파악

한다.
셋째, 대학생들의 SNS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 만족도

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SNS중독경향

성과 대인관계 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2. 본론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SNS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 만
족도 수준을 확인하고 두 변수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해 SNS를 사용하는 D시와 K지역 대학

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였으며 자

료 수집 기간은 2017년 6월 30일부터 7월 30일까지이다. 
G-power program을 이용하여 표본크기를 산출한 결

과 유의수준 .05 검정력 .80으로 계산하였을 때 최소 
340명이 요구되었다. 이를 근거로 온라인 설문을 350명
에게 실시하였고,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
한 316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D시와 K지역권에 있는 대학교 공식 페이지에 연구 
안내를 게시하고, 해당 안내문에 온라인 설문 링크를 포
함하여 관심있는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SNS 중독경향성 척도

SNS 중독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조성현과 서경현
[16]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Likert 4점 
척도의 총 20문항으로 된 자기보고식 측정도구로서 점
수가 높을수록 SNS 중독경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
다. 본 척도는 SNS 집착 및 금단증상, SNS 과잉소통과 

몰입, SNS를 위한 과도한 시간투자의 세 개의 하위척도
로 구성되어 있다.
조성현과 서경현의 연구에서 각 하위척도의 신뢰도는 

SNS 집착 및 금단증상 .91, SNS 과잉소통과 몰입 .86, 
SNS를 위한 과도한 시간소비 .78이었고 전체 신뢰도는 
.9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SNS 집착 및 금단증상 
.93, SNS 과잉소통과 몰입 .85, SNS를 위한 과도한 시
간소비 .87이었고, 전체 신뢰도는 .96이었다.

2.3.2 대인관계 만족도

대인관계 만족도 측정을 위해 Schlein, Guerney[17]
의 Relationship Change Scale을 문선모[18]가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Likert 5점 척도의 총 25
문항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원만하다고 볼 
수 있다. 대인관계 변화 척도는 7개 하위요인(제1요인: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만족의 정도를 측정하는 만족감 , 
제2요인: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시의 곤란함을 측정하는 
의사소통, 제3요인: 타인을 믿고 받아들이는 신뢰감, 제4
요인: 상대방에 대해 느끼는 거리감을 측정하는 친근감 
, 제5요인: 타인이 원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민감성, 제6요인: 대인관계에 대한 자신감을 
측정하는 개방성, 제7요인: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이
해정도를 측정하는 이해성)으로 구성되어있다. 문선모의 
연구[18]에서 전체 신뢰도는 .86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
구에서의 신뢰도는 만족감 .76, 의사소통 .74, 신뢰감 
.73, 친근감 .77, 민감성 .62, 개방성 .65, 이해성 .68이고, 
전체 신뢰도는 .91이었다.

2.4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2.0 for Windows를 사용하
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 표
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SNS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 만족도 차이는 t-test를 실시
하였고, 두 변수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SNS인
맥수는 100명~200명 미만이 가장 많았다고 보고되었기
에[19], SNS 인맥수에 따른 SNS중독경향성, 대인관계 
만족도를 비교하기 위해 SNS인맥수 200명을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2.5 윤리적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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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연구자가 소속 된 경북대학교 연구윤리위

원회(IRB)의 승인을 받았다[2017-0101]. 
연구대상자들에게 연구목적과 취지를 자세히 설명한 

안내문을 게시하여 연구대상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안내문을 모두 읽고 난 후 연구 참여 
동의서를 온라인상에서 작성할 수 있었으며, 피험자 권
리 보호를 위해 설문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불편

감이 유발될 경우 언제든지 즉시 응답을 중단할 수 있다

는 점과 설문지에 표시된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어 순

수한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사용되고, 개인에 관한 어떠
한 정보 노출 없이 모든 자료는 분석 후 파기된다는 점

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또한 대상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 
철회가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설문에 응답할 경우 소정
의 보상을 제공하였고,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분이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 전체 316명 중 성별분포는 남자 94명
(29.6%), 여자 222명(69.8%)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평
균나이는 22.1세이고, 학년분포는 1학년 93명(29.2%), 2
학년 117명(36.8%), 3학년 91명(28.6%), 4학년 2명
(0.6%), 휴학생 13명(4.1%)로 나타났다. 재학 중인 학교 
수는 총 14개 대학이었다. 전공은 인문대학 12명(3.8%), 
사회과학대학 21명(6.6%), 경상대학 29명(9.1%), 이과
대학 5명(1.6%), 공과대학 92명(28.9%), 보건의료 114
명(35.8%), 자연과학대학 26명(8.2%), 교육계열 12명
(3.8%), 예체능계열 5명(1.6%)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Demographics                    (N=316)
N %

Gender
Male 94 29.7

Female 222 70.3

Age
20 ~ 22 224 70.9
23 ~ 25 86 27.2
Over 26 6 1.9

Grade

Freshmen 93 29.4
Sophomore 117 37.0

Junior 91 28.8
Senior 2 0.6

Temporary 
absence 13 4.1

total 316 100.0

3.2 대상자의 SNS사용 특성

연구 대상자가 주로 사용하는 SNS는 페이스북(293
명, 57.51%)으로 나타났으며, 하루 SNS 사용시간은 1~3
시간이 가장 많았다(293명, 48.1%). SNS인맥 수는 
101~200명이 가장 많았고(77명, 24.4%), 400명이상의 
SNS인맥 수를 가진 대상자도 20.3%를 차지하였다. 전
체 SNS인맥 중 오로지 SNS상에서만 연락하는 인맥이 
절반을 차지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108명, 34.2%) 
[Table 2]. SNS를 사용하는 이유로는 ‘정보나 소식 등을 
빠르게 접할 수 있어서’ (238명, 38.2%)가 가장 많았고, 
‘오락 및 여가를 위해서’ (223명, 35.8%)가 두 번째로 많
았다. SNS 주 활동유형은 ‘타인의 게시물 읽기’ (294명, 
51.1%)이었다. 

Table 2. SNS usage characteristics              (N=316) 
N %

SNS 
use 

hours 
per day

Less than 30 min. 47 14.9
1hours ~ 3 hours 152 48.1
3 hours ~ 5 hours 85 26.9
More than 5 hours 32 10.1

Frequently 
using SNS

Facebook 293 57.5
Twitter 29 50.7
Me2day 1 0.2

Instagram 187 36.7

Number 
ofSNS 

networks 
(persons)

1 ~ 50 24 7.6
51 ~ 100 51 16.1
101 ~ 200 77 24.4
201 ~ 300 64 20.3
301 ~ 400 36 11.4

More than 400 64 20.3

Number 
ofSNS-only 

networks
(persons)

None 17 5.4
A few 55 17.4
Half 108 34.2

More than half 75 23.7
Most 61 19.3

Total 316 100

3.3 SNS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만족도

대상자의 SNS중독경향성은 총점이 48.67점이고, 하
위 항목인 SNS집착 및 금단증상은 24.39점, SNS과잉소
통과 몰입은 16.97점, SNS에 과도한 시간소비는 7.30점
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만족도는 총점이 90.67점이었
으며, 하위 항목인 만족감 14.51점, 의사소통 14,71점, 
신뢰감 10.63점, 친근감 10.98점, 민감성 7.44점, 개방성 
17.10점, 이해성 15.29점으로 나타났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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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N=316)

Gender
Number of SNS 

networks 
(persons)

Number of SNS-only 
networks
(persons)

Male
(N=94)

Female
(N=222)

0~200 
(N=152)

More 
than 200 
(N=164)

SNS-only 
networks
less than 

50%
(N=180)

SNS-only 
networks

more than 
50%

(N=136)

M(SD) M(SD) M(SD) M(SD) M(SD) M(SD) M(SD)

SNS
addiction 
proneness
(Range: 
20-80)

Attachment/
Withdrawal 
symptom

(Range: 10-40)

24.39
(8.94)

24.36 
(10.50)

24.41
(8.21)

23.91
(9.52)

24.86
(8.37)

24.96
(9.33)

23.67
(8.38)

Excessive 
communication/

absorption
(Range: 7-28)

16.97
(5.22)

17.19(6.
10)

16.87
(4.81)

17.01
(5.75)

16.73
(4.69)

17.36
(5.46)

16.46
(4.85)

Excessive time 
consumption

(Range: 3-12)

7.30
(2.99)

7.19
(3.38)

7.35
(2.82)

7.10
(3.24)

7.48
(2.75)

7.35
(3.14)

7.23
(2.80)

Total 48.67
(16.54)

48.74
(19.61)

48.63
(15.10)

48.03
(18.01)

49.26
(15.09)

49.67
(17.40)

47.34
(15.29)

t (p) 0.05 (0.963) 0.66 (0.513) -1.24 (0.216)

Interpersonal 
satisfaction

(Range: 
25-125)

Satisfaction
(Range: 4-20)

14.51
(2.35)

15.12(2.
31)

14.26
(2.33)

14.56
(2.48)

14.47
(2.48)

14.60
(2.34)

14.40
(2.37)

Communication
(Range: 4-20)

14.71
(2.60)

15.34(2.
55)

14.46
(2.33)

14.40
(2.49)

15.00
(2.68)

14.86
(2.51)

14.52
(2.70)

Trust
(Range: 3-15)

10.63
(1.88)

10.97(1.
70)

10.48
(1.930

10.70
(1.91)

10.55
(1.84)

10.74
(1.79)

10.47
(1.97)

Friendliness
(Range: 3-15)

10.98
(1.84)

11.55(1.
62)

10.73
(1.87)

10.88
(1.69)

11.07
(1.96)

11.02
(1.83)

10.91
(1.84)

Sensitiveness
(Range: 2-10)

7.44
(1.43)

7.20
(1.44)

7.54
(1.41)

7.35
(1.32)

7.53
(1.51)

7.55
(1.35)

7.30
(1.52)

Openness
(Range: 5-25)

17.10
(3.09)

17.93(2.
91)

16.76
(3.11)

16.59
(3.05)

17.58
(3.07)

17.37
(2.89)

16.76
(2.54)

Understanding
(Range: 4-20)

15.29
(2.42)

15.60(2.
28)

15.15
(2.47)

15.29
(2.31)

15.29
(2.53)

15.48
(2.31)

15.02
(2.54)

Total 90.67
(11.94)

93.73
(10.90)

89.38
(12.15)

89.77
(10.99)

91.51
(12.73)

91.64
(11.23)

89.40
(12.75)

t (p) 3.00 (0.003) 1.30 (0.196) -1.66 (0.099)

Table 3. SNS addiction proneness and interpersonal satisfaction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3.4 SNS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만족도의 상관

관계

SNS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 만족도의 상관관계는 강
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r=-.57, p<.01), 
SNS중독경향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만족도가 낮아진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SNS중독경향성은 대인관계만

족도의 하위변인들 중 의사소통(r=-.64, p<.001), 신뢰감

(r=-.55, p<.001), 친근감(r=-.17, p=.002), 민감성(r=-.14, 
p=.010), 개방성(r=-.51, p<.001), 이해성(r=-.51, 
p<.001)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또 대인
관계는 SNS중독경향성의 하위변인들인 SNS집착 및 금
단증상(r=-.61, p<.001), SNS과잉소통과 몰입(r=-.47,  
p<.001), SNS를 위한 과도한 시간소비(r=-.54,  p<.001)
와 모두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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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 of SNS addiction proneness and interpersonal satisfaction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1 1-1 1-2 1-3 2 2-1 2-2 2-3 2-4 2-5 2-6 2-7

1    1

1-1  .99**    1

1-2  .94**  .88**    1

1-3  .95**  .93**  .83**    1

2 -.57** -.61** -.47** -.54**   1

2-1 -.05  .04 -.03  .01 .32**   1

2-2 -.64** -.68** -.50** -.61** .87**  .08   1

2-3 -.55** -.59** -.44** -.52** .78** -.04 .68**   1

2-4 -.17** -.20** -.12* -.15** .63** .35** .44** .43**   1

2-5 -.14*  -.14** -.12* -.16** .39** .23** .25** .10 .19**   1

2-6 -.51** -.54** -.41** -.48** .83** -.03 .73** .71** .37** .15**   1

2-7 -.51** -.53** -.42** -.48** .85** .22** .73** .59** .47** .37** .60**   1

Note. 1.SNS addiction proneness: 1-1 Attachment/Withdrawal symptom; 1-2 Excessive communication/absorption; 1-3 Excessive time consumption 
/ 2. Interpersonal satisfaction: 2-1 Satisfaction; 2-2 Communication; 2-3 Trust; 2-4 Friendliness; 2-5 Sensitiveness; 2-6 Openness; 2-7 Understanding. 
**p<0.01 *p<0.05

3.5 성별에 따른 SNS중독경향성, 대인관계만

족도 결과 비교

SNS중독경향성에서 여성의 평균은 48.63점, 남성의 
평균은 48.74점으로 남성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 (t=.05, p=.963). 대인관계 만족도에서 여성
의 평균은 93.73점, 남성의 평균은 89.38점으로 여성이 
높았다(t=3.00, p=.003)[Table 3]. 

3.6 SNS인맥 수에 따른 SNS중독경향성, 대인

관계만족도 결과 비교

SNS중독경향성에서 SNS 인맥 수 0~200명의 평균은 
48.03점, SNS 인맥 수 200명이상의 평균은 49.26점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66, p=.513). 대인
관계 만족도에서 SNS 인맥 수 0~200명의 평균은 89.77
점, SNS 인맥 수 200명이상의 평균은 91.51점이고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1.30, p=0.196)[Table 3]. 

3.7 SNS에서만 유지하는 인맥정도에 따른 

SNS중독경향성, 대인관계만족도 결과 비교

SNS중독경향성에서 SNS를 통해서만 유지되는 인맥
이 50% 이하인 사람의 평균은 49.67점, SNS를 통해서
만 유지되는 인맥이 50% 초과하는 사람의 평균은 47.35
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1.24, p=.216). 
대인관계 만족도에서 SNS를 통해서만 유지되는 인맥이 

50% 이하인 사람의 평균은 91.64점, SNS를 통해서만 
유지되는 인맥이 50% 초과하는 사람의 평균은 89.40점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1.66, p=.099)[Table 
3]. 

3.8 SNS 사용목적에 따른 SNS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만족도 결과 비교

SNS중독경향성에서 정보 수집을 위해 SNS를 이용하
는 사람의 평균은 47.67점이고 오락, 여가를 위해 이용
하는 사람의 평균은 49.94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t=0.39, p=.759). 대인관계 만족도에서 정보 
수집을 위해 SNS를 이용하는 사람의 평균은 92.30점이
고 오락, 여가를 위해 이용하는 사람의 평균은 89.32점
으로, 정보 수집을 위해 SNS이용하는 경우 대인관계 만
족도가 높았다(t=3.02, p=.030)[Table 5]. 

Table 5. SNS addiction proneness and inter-personal 
satisfaction by purposes of using SNS

For data 
collection

(N=73)

For fun/ 
free time 
(N=53) t p

M(SD) M(SD)
SNS 

addiction proneness
(Range: 20-80)

47.67
(18.32)

49.94
(18.68) 0.39 0.759

Interpersonal 
satisfaction 

(Range: 25-125)

92.30
(11.60)

89.32
(10.66) 3.0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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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 대학생 316명을 대상으로 SNS
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 만족도의 상관관계 및 성별, 
SNS인맥 수, SNS로만 유지하는 인맥정도, SNS사용목
적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고자 실시되었으며, 주요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4.1 SNS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 만족도의 상

관관계

SNS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 만족은 서로 유의미한 상
관관계가 있었다. 이 결과는 스마트폰 중독성향이 강할
수록 대인관계는 좋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12]. 또한 인터넷에 중독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대인관
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한다는 선행연구[20]와 대인
갈등 다루기가 어려울수록, 대인관계나 자기효능감이 낮
을수록 스마트폰 과다사용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21]
와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원만한 인간관
계 및 새로운 인간관계 확장을 위해 SNS중독경향성에 
대한 자각 및 조사가 필요하며, 사회에서도 이에 대한 관
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4.2 성별에 따른 SNS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 

만족도

성별에 따른 SNS중독경향성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
지만 성별에 따른 대인관계 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선행연구[22]에서는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했으며, 대인관
계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
러한 선행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남성보다
는 여성이 유의미하게 높은 대인관계 만족과 대학생활 

적응을 보였으며,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진행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G도와 C도에 위치한 전문대학교 1,2학년학생 281명
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23]에서 SNS중독경향성은 여
성일수록 높아진다는 결과를 얻었지만 본 연구에서 SNS
중독경향성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성비의 차이(본 연구 70.3 : 29.7 / 선행연구 57.3 
: 42.7)와, 선행연구는 두 개 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 서로 다른 연구 지역의 영향이 작용 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들을 보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

이다.

4.3 SNS인맥 수에 따른 SNS중독경향성과 대

인관계 만족도

SNS인맥 수에 따른 SNS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 만
족, 대학생활적응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선
행연구[24]에 따르면, SNS인맥 수에 따른 교우관계는 
친구 수가 많을수록 교우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선행 연구의 표본인 10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이용
률이 높아지면서, 이를 통한 의사소통이 하나의 청소년 
문화로 자리 잡았으며 SNS를 통해 친구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일상화 되었다[1]. 청소년 집단 특성상 또래집
단의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

구의 결과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는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대학생의 
SNS인맥 수에 따른 SNS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 만족도
를 알아보기 위해 처음으로 시행된 연구라는 점에 의의

가 있다.

4.4 SNS사용목적에 따른 SNS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 만족도

본 연구에서 SNS사용 목적으로는 크게 ‘정보나 소식 
등을 빠르게 접할 수 있어서’, ‘오락 및 여가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으므로, 이 두 가지 동기로 
변인을 분석하였다. SNS사용목적에 따른 대인관계 만족
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
보수집이라는 목적을 갖고 SNS를 이용하는 경우 정보공
유 및 획득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에 대인관계 만

족도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오락, 여가를 위해 
SNS를 이용하는 경우 달성해야할 특정 목적이 없으므로 
SNS상의 상호교류가 대인관계 만족도를 높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SNS이용동기와 SNS중독경향성에 관한 선행연구[25]
에서 정보탐색, 엔터테인먼트, 유대감 확인 등의 동기가 
있는 경우 SNS중독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본 
연구결과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대학생을 대상
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최근 스마트폰, 인터넷, SNS 등의 중독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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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연구들이 심리학, 청소년학, 범죄학 등 많은 분야에서 
관심을 갖고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

학생들의 SNS중독경향성, 대인관계 만족도, 대학생활 
적응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국내의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중독 관련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의학, 간호학, 생리심리학 등과 연계한 연구 
및 질적, 양적의 다양한 접근방법이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SNS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 만족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를 제공하였다. 기존 연구[10]에서 SNS중
독경향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문제가 높다고 보고한 것

에, 본 연구에서는 추가로 SNS중독경향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만족도가 낮아짐을 보고하였다. 또한 성별에 
따른 SNS중독경향성이 기존 연구에서는 여성일수록 높
아진다는 결과가 있었지만[23]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
른 차이가 없었다. 이에 따라 SNS중독경향성을 해결하
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보다 다차원적인 SNS 중독경향성 척도를 개발하는데 있
어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생의 
SNS 중독 상담에서 대인관계를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
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편의적 표집에 의한 설문

연구로서 전체 집단으로의 일반화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으며, 본 연구는 일부 지역 소재의 대학
생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집단의 특수성이 개

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체 대학생 집단으로 일반화시

키기에도 한계가 있다. 
둘째, 연구 대상의 표집에 있어서 여성 70.3%, 남성 

29.7%로 성별 표집이 균등하지 못하였다. 성별에 따른 
오차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
는 인구통계학적 분포를 고르게 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

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자료

가 수집되었으므로 개인의 SNS 중독경향성이 실제보다 
크거나 적게 보고되었을 수 있으며, 사회적 바람직성
(social desirability)이 개입되어 편향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면담, 관찰법 등 다양한 
연구방법도 함께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 인터넷이 아닌 SNS(social network 

system)중독경향성을 측정하여 변화된 경향을 반영하였

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MSNS (mobile social network 
system)의 이용이 급증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후
속연구도 필요하다. 대학생의 SNS 중독이 대학생활적
응, 대인관계만족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적응이
나 생활패턴 등의 다른 변인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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